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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평가 척도 개발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우울(National Depression Scale; NDS), 불안

 (National Anxiety Scale; NAS), 스트레스(National Stress Scale; NSS) 

3종으로, 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

안해 사용되던 기존 정신건강 척도와 달리,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적 특

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문항을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환

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며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그동안 번안된 정신건강 척도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이나 ▲저작권 문

제로 인한 법적 분쟁,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양식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 

가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고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번 정신건강 평가

도구의 개발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책임자인 계요병원 박주언 연구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

정신의학회 및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

되었으며, 향후 정신건강 진료 현장 및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연구소장은 “많은 전문가와 학

회의 노력으로 이번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될 수 있었다. 이번 한국

인 정신건강 척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공인된 도구로서 

건강보험 적용과 임상현장 활용․확산을 위해 학회와 지속해서 노력하겠

다.”라고 밝혔다.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2024년 10월 18일(금) 202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심포지엄에

서는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를 주제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배경 및 의의, ▲한국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지침서 소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활용계획 및 전략의 내용이 발표된다. 

 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의 각 지침서는 국립정신건강

센터 누리집(ncmh.go.kr)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으며,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한국인 아동 정신건강(우울, 

불안) 척도도 개발 중으로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붙임> 1.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지침서 3종 표지 이미지

2.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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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붙임 1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매뉴얼 3종 표지 이미지



붙임 2붙임 2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문항

1. 한국인 우울 척도(National Depression Scale, NDS)



2. 한국인 불안 척도(National Anxiety Scale, NAS)



3. 한국인 스트레스 척도(National Stress Scale, NSS)


